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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잡학다식, 디지털 집단지성과 미래직업

n 프로그램 소개

   가상환경이라는 큰 범위에서 비추어 볼 때 온라인 지식정보는 미래 사회에 필

수 조건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이미 현재 우리는 온라인 지식정보를 통해 교육 및 산업 

활동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미래정보 사회를 경험하고 있으며, 이러한 온라인 지식

을 통해 다양한 직업을 탐색할 수 있다. 디지털 집단지성의 대표적 사례인 위키피디아를 

주제로 기술, 사회, 도덕, 국어, 진로와 직업 교과과정과 연계하여 다양한 직업을 분류 및 

탐색하는 프로그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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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시 온라인 백과사전 ‘위키피디아’

▶ 여러분은 과제를 위해 필요한 정보 또는 모르는 단어를 어떤 방법으로 찾는가?

▶ 인터넷이 등장한 이후 종이로 제작된 백과사전이 점차 사라지고 많은 사람이 온라인 지

식백과를 사용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무엇이 변화되었을까?

 

▶ 알고 있는 온라인 지식백과가 있는가?

생각 열기 온라인과 오프라인 지식정보

반 번호 이름

이번 주 과제는 방탄소년단에 대해 조사해오는 것이다. 부모님은 방탄소년단에 대해 잘 

모르시고 도서관에 있는 백과사전에는 방탄소년단이 나오지 않는다. 어디에서 정보를 얻

어서 과제를 해야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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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 펼치기 [활동1] 온라인 지식백과 위키피디아 알아보기

▶ 온라인 지식백과에 대한 영상을 함께 보자. 

위키? 그게뭔데!?(3:05)

https://www.youtube.com/watch?v=W9oTQeVisPg

▶ 영상을 보고 활동지의 질문에 대한 답을 적어보자

1) 위키피디아란 무엇인가?

2) 위키피디아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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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키피디아에서 방탄소년단으로 검색한 문서를 보자.

[그림1] 위키피디아 : 방탄소년단

[그림2] 위키피디아 : 방탄소년단 검색결과의 최종 수정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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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 펼치기 [활동2] 우리의 위키피디아 문서 만들기

▶ 하나 또는 두 개의 주제를 모둠별로 나눠 선택하고, 학생용 활동지에 주제에 대한 정보

를 모둠별로 토의하여 백과사전 문서를 직접 만들어보자.

주제예시 

주제 :

기본정보 :

목차

토막글

“이 문서는     년   월   일(  )    :    에 마지막으로 편집되었습니다.”



6

생각 다지기 [활동3] 위키피디아의 주제단어를 모둠별로 바꿔서 보완하기 

▶ 각 모둠에서 작성한 문서를 두 모둠이 한 조가 되어 서로 바꿔 부족한 내용을 추가하고 

잘못된 내용을 정정하여 문서를 보완한다. 이때 정정한 부분은 취소선 한 줄을 그어 수

정 보완한다.

▶ 활동을 정리하며 우리 모둠과 다른 모둠에 대해 평가해 보고, 내용을 정리하여 발표해보

자. 

평가점수

질문 내용
1점 2점 3점 4점 5점

1. 우리 모둠에서 입력한 정보는 

얼마나 정확했는가?

2. 우리 모둠에서는 다양한 

정보를 입력하였는가?

3. 다른 모둠의 정보는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가?

총점



7

평가방법 평가기준
평가 

상 중 하

자기평가

위키피디아의 특징을 파악하고, 설명할 수 있는가?

수업을 통해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설명해줄 

수 있는가?

다양한 관련 직업군을 생각하고, 분류할 수 있었는가?

동료평가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는가?

동료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의견을 적극 수용하였는가?

수업평가
위키피디아를 통해 온라인 집단지성에 대해 이해할 수 

있었는가?

1차시 평가 나와 우리 모둠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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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시 참고자료 위키피디아

 위키피디아는 이용자들이 직접 참여해 만든 온라인 백과사전이다. 위키피디아는 2012년 

현재 200여 개의 서로 다른 언어로 작성된 400만 개 이상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온라인 협업을 통해 지적 결과물을 생산하는 위키피디아는 동등계층(P2P)의 자발적 참여

를 통한 사회적 생산의 대표적인 사례다.

1. 위키피디아의 역사

 위키피디아(Wikipedia)는 웹소프트웨어 위키를 이용해 만들어지는 온라인 백과사전이다. 

위키피디아의 항목들은 이용자의 협업을 통한 편집과 자율적 참여를 통해 만들어진다. 

사전에 등록된 항목들은 이용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지속적으로 보완되고 수정된

다. 위키피디아는 2012년 현재 200여 개의 서로 다른 언어로 작성된 400만 개 이상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미 웨일스(Jimmy Wales)는 2000년 누피디아(Nupedia)라는 중앙통제형 하향식 위계로 

이루어진 온라인 사전 프로젝트를 구상했다. 이후 지미 웨일스는 래리 생거(Larry 

Sanger)로부터 위키를 소개받아 2001년 1월 15일에 위키피디아 공식 서비스를 시작했

다. 2012년 현재 4200만 정도의 이용자가 위키피디아를 이용하고 있으며 275개의 다양

한 언어로 내용물이 만들어지고 있다.

 위키피디아는 개방된 편집과 '동등계층 생산방식(P2P production)'을 통해 급격하게 항

목 수가 늘고 있다. 영문 위키피디아의 경우 2005년에 50만 개 항목에 미치지 못했으나, 

2006년에는 100만 항목에 근접하는 항목수를 보이다가 2008년에는 200만 항목, 2010년 

300만 항목, 2012년 현재 400만 항목에 이르면서 기하급수적인 성장을 보여 주었다. 

2007년부터 전 세계 인기 웹사이트 10위 안에 들어가면서 대중적 인기를 누리기 시작한 

위키피디아(영문)는 2012년 9월 현재 인터넷 이용 조사기관인 알렉사(Alexa) 집계에서 랭

킹 6위를 차지하고 있다.

2. 위키피디아 운영방식

 위키피디아는 개방형 플랫폼을 이용하기 때문에 누구나 자유롭게 항목을 작성하고 수

정할 수 있다. 자발적으로 모인 개인들은 위키피디아의 플랫폼이 제공하는 기본 형식을 

이용해 공동 생산에 참여한다. 위키피디아에서는 스스로 원하는 시간에 할 수 있는 만큼 

커뮤니티에 기여하고 금전적인 대가를 바라거나 요구하지 않는다. 이러한 사회적 협업방

식의 생산에는 명령에 입각한 위계적인 요소나 참여자들의 조직화를 위한 특정한 구조

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자발적 참여와 협동은 구조화된 조직이 아니라 자발적인 동

기 부여를 통해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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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협업을 통해 지적 결과물을 생산하는 위키피디아의 생산방식은 지식 생산물의 

성향과 범위에도 영향을 미친다. 수준미달인 내용물을 걸러내는 자동 장치는 다수의 이

용자들이 참여해 누구나 언제든지 기존 저작물의 내용을 수정할 수 있도록 해놓은 아키

텍처 덕분이다. 자의적인 내용물 훼손이나 파괴는 편집 기록을 통해 보유되고 있는 정보

를 통해 이전 버전으로 복원가능하게 만들어놓은 것도 내용물의 수준과 신뢰성을 확보

할 수 있는 장치다. 다수의 참가자들에 의해 언제나 수정될 수 있다는 위키피디아의 개

방성은 양에 의한 질적 수준을 확보하는 방식으로도 볼 수 있다.

 그러나 전체 내용물의 90% 정도는 소수의 사람에 의해 작성되고 있다는 파레토의 법

칙이 여기서도 이루어지고 있다. 등록된 이용자 100만 명 가운데 10만 명이 10개 이상

의 항목 작성에 참여했다는 비공식 통계치가 있으며, 5000여 명 정도의 열성적인 참여자

에 의해 많은 항목이 작성되고 있다는 보고가 있다. 이용자는 엄청난 수에 이르지만 그

것을 작성하는 사람의 비율은 한곳으로 집중되어 있음을 보여 준다.

3. 피어 생산물과 협업

 위키피디아 사전 항목은 개방적인 플랫폼을 통해 지속적인 수정과 보완의 과정을 거치

기 때문에 열린 지식이라는 특성을 갖는다. 일종의 '크라우드 소싱(crowd sourcing)'을 통

해 이루어지는 위키피디아 작업은 누구나 항목 구성과 내용 편집에 참여할 수 있는 개

방적 지식생산을 보장한다. 그래서 정확하지 않은 내용을 올릴 수도 있고, 악의적 방해

나 내용 파괴 등도 가능하다. 그러나 위키피디아는 지속적인 수정과 보완이 가능한 열린 

지식 형성 방식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이 곧바로 수정될 수 있는 장점

을 갖고 있다.

 둘째로 위키피디아의 항목은 협업을 통한 사회적 생산물이라는 특징을 갖는다. 위키피

디아의 사전 항목들은 공동의 관심을 지닌 동등계층(peer)의 협업 생산을 통해 만들어진

다. 이러한 동등계층 간에는 위계 서열이 존재하지 않고 중앙집중적 통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수평 관계를 바탕으로 민주적 방식에 따라 특정 항목이 만들어진다.

 셋째, 사회적 생산이 갖는 특성으로 인해 지식의 공유와 나눔이 자연스럽게 보장된다. 

그래서 위키피디아의 항목은 기존의 배타적 사용에 입각한 지적 재산권으로부터 자유롭

다.

 이러한 특성과 더불어 이미 완결된 사실이나 개념에 대한 서술형 항목보다 현재 진행 

중인 사안이나 결정되지 않은 항목에서 위키피디아의 장점이 잘 나타난다. 현재 진행 중

인 시사적인 항목이나 대중문화와 관련된 항목, 혹은 주류 미디어에서 소외된 주변적인 

분야, 개별적인 하위문화, 지엽적 관심 영역에서 위키피디아가 갖는 독자성과 장점이 잘 

구현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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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적 재산 공유와 한글 위키피디아

 위키피디아의 항목은 사회적 협업을 통한 동등계층 생산(P2P production)을 통해 만들

어진다. 항목 생성과 편집, 수정에 참여하는 이용자들은 금전적인 대가를 바라지 않는다. 

그래서 위키피디아에 실린 400만여 개의 항목과 위키피디아 전체는 배타적 소유권에 기

반한 지적 재산권을 주장하지 않는다. 위키피디아의 항목 내용은 처음에는 GNU 자유 문

서 사용 허가서 아래 배포되었으나 2009년 6월부터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동

일조건변경허락 3.0으로 운영되고 있다.

 한편, 한글 위키백과는 2002년 10월 11일에 시작되었다. 2012년 현재 수록된 문서는 

21만여 개에 달한다. 한글 위키백과의 항목 수는 전체 위키피디아 언어 중에서 21번째로 

많다. 그러나 영어판의 항목이 많고, 활발하게 운영되는 다른 언어 위키피디아에 비해 

참여자의 수나 항목 내용의 질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 영어판을 단순 해석하거나 간단

하게 축약한 항목들도 많이 발견된다.

 한글 위키피디아는 한국과 관련된 독자적인 항목에서 차별성을 보여 줄 필요가 있다. 

한국 역사나 한국 사회와 문화에 관한 항목들은 영어권이나 다른 지역권 위키피디아와 

달리 한글로 쓰여지는 위키피디아 항목이 가질 수 있는 고유한 영역이다. 한국어 위키백

과는 아직까지 상대적으로 이용자들의 참여가 저조한 편이다. 한국 인터넷에는 동등계층 

생산을 통해 지식이 만들어지는 특성이 존재한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상업적 포털 기업

이 제공하는 게시판이나 즉각적으로 응답이 이루어지는 '묻고 답하기' 식 지식 항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데 반해 위키피디아 식 지식 축적과 공유는 상대적으로 활성

화되지 못하고 있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위키피디아 (정보자본, 2013. 2. 25., 커뮤니케이션북스)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691839&cid=42171&categoryId=42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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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시 집단지성을 활용한 기업과 직업

반 번호 이름

생각 열기 집단지성이란?

▶ 집단지성이 무엇인지 영상을 통해 알아보자.

집단지성? 그게 뭔데!? (~2:11 시청)

https://www.youtube.com/watch?v=-IraNz-os3w

▶ 집단지성이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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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 펼치기 [활동1] 집단지성의 긍정적 사례 : 번역 앱 “플리토” 알아보기

▶ 집단지성을 활용한 번역 앱 플리토에 대해 영상으로 알아보고 활동지의 질문에 답해 보자.

플리토(집단지성 번역앱)_[앱으로 여는 세상 118회] 

https://www.youtube.com/watch?v=16vblhIR7Qw (0:42~5:33)

▶ 플리토는 번역 요청한 문서를 누가 번역을 하는가?

▶ 플리토에서 번역을 요청하는 세 가지 방법을 적어보자.

▶ 요청한 글을 번역해주는 것 이외에 어떤 기능을 제공하는가? 그 기능은 어떤 장점이 있는가?



13

생각 다지기 [활동2] 플리토에 필요한 직업군 탐색 및 발표하기

▶ 집단지성 번역 앱을 만드는 플리토를 창업하기 위해 어떤 직업이 필요한가? 다른 앱과 

공통되지 않는 플리토에서만 찾을 수 있는 직업군을 찾아보자. 모둠별로 토의하고 활동

지에 직업군 카드를 붙여보자.

1) 플리토 기업에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역할을 활동지에 적는다

2) 적은 역할을 하는 직업을 직업군 카드에서 찾는다.

3) 선택한 직업군 카드를 잘라 활동지에 붙인다.

4) 직업군 카드에 원하는 직업이 없을시 새로운 직업을 만들어 적는다.

필요한 

역할

플리토는 스마트폰 앱을 사

용하기 때문에 모바일콘텐츠

개발자가 필요하다.

직업명

1.모바일콘텐츠개발자

모바일기기에서 사용되는 

프로그램, 고객의 요구에 

적합한 어플리케이션 등

을 개발하고 문제점을 찾

아 개선하고 유지·관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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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방법 평가기준
평가 

상 중 하

자기평가

집단지성의 긍정적 사례를 통해 수업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었는가?

수업을 통해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설명해줄 

수 있는가?

새로운 직업군을 충분히 이해하게 되었는가?

동료평가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는가?

동료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의견을 적극 수용하였는가?

수업평가
수업과 관련하여 내가 관심있는 직업군을 찾을 수 

있었는가?

2차시 평가 나와 우리 모둠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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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시 참고자료 플리토

 플리토 (영어: Flitto) 는 집단지성을 활용한 번역 플랫폼을 제공함으로써 사용자들이 자

유롭게 번역을 요청하고 받을 수 있는 공간이다. 번역이 필요할 때는 요청자로서 번역 

요청할 수 있고, 외국어를 할 수 있다면 직접 번역가가 될 수도 있다. 또한 스타의 SNS

를 포함한 세상의 모든 컨텐츠를 18개국어로 읽을 수 있다. 

 플리토는 사용자가 직접 번역하기 때문에 기계번역보다 자연스러운 번역을 받을 수 있

고, 특히 유행어나 방언, 혹은 구어체 및 속담도 자연스럽게 번역된다. 

 

 플리토는 현재 웹사이트뿐 아니라 아이폰, 아이패드,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서도 애플

리케이션을 설치하여 사용 가능하다.  플리토는 짧은 글/긴 글, 이미지, 음성번역 및 1:1 

전문 번역 서비스를 18개 언어(독일어, 러시아어, 베트남어, 스페인어, 아랍어, 영어, 이탈

리아어, 인도네시아어, 일본어, 중국어 간체, 중국어 번체, 타갈로그어, 태국어, 터키어, 포

르투갈어, 프랑스어, 한국어, 힌디어)로 지원하고 있으며 계속하여 언어를 추가할 예정이

다. 번역된 내용을 QR 코드로 변환하는 서비스도 제공중이다. 

현재 플리토 사용자는 750만 이상이며 170여개국의 나라에서 사용되고 있다. 

▶ 포인트

 플리토에서 번역을 요청할 때는 포인트가 필요하다. 포인트는 신용카드, 계좌이체, 휴대

폰 결제(현재 한국만 가능), Paypal, AliPay로 구입이 가능하며, 또한 번역가로 활동하여 

포인트를 얻을 수도 있다

▶ 이미지/GPS

 만약 번역요청 사항을 글로 옮겨 적기 힘들거나 하기 귀찮을 때, 사진을 찍어서 번역 

요청을 할 수가 있다. 여행을 가서 식당의 메뉴나 간판을 찍어서 올려도 되고, 제품의 

설명서를 찍어서 번역 요청을 할 수도 있다. 또한 GPS 기능을 켜놓으면 해당 장소에서 

과거에 똑같은 요청이 있었는지 확인 가능하고 해당 번역문을 바로 볼 수 있으며 가까

운 거리에서 어떤 다른 요청들이 있었는지도 확인 할 수 있다. 

▶ 음성

이미지와 마찬가지로 번역이 필요한 음성을 녹음하여 번역 신청을 할 수가 있다. 

출처 : 위키피디아

https://ko.wikipedia.org/wiki/%ED%94%8C%EB%A6%AC%ED%86%A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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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시 참고자료 직업군 카드

1.모바일콘텐츠개발자 2.데이터베이스개발자 3.모바일상거래기획원

모바일기기에서 사용되는 프로

그램, 고객의 요구에 적합한 

어플리케이션 등을 개발하고 

문제점을 찾아 개선하고 유지·

관리 한다.

컴퓨터의 기억장치에 대량의 

데이터를 축적해 두고 그중에

서 필요한 데이터를 검색, 제

공한다.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데이터를 분석·

설계하여 데이터베이스관리시

스템(DBMS)을 구축하고 효과

적으로 관리·운영한다.

무선인터넷을 사용한 전자상거

래 기술을 분석한다. 쇼핑, 예

약, 복권 등 모바일 전자상거

래의 신규 비즈니스 모델을 개

발하고 추진한다. 전자화폐, 소

액결제를 기획하고 추진하기도 

한다. 모바일 마케팅을 실시한

다.

4.사이버평판관리자 5.인공지능 전문가 6.디지털 마케터

주로 온라인에서 활동한다. 인

터넷에 떠도는 악성 댓글을 적

절히 관리하는 것으로, 개인이

나 기업과 관련한 인터넷상의 

평판을 모니터링하고 악성 내

용을 해결한다.

좋은 평판을 위해 포털사이트

에서 높은 검색어 순위를 얻도

록 돕기도 한다. 

학습을 통해 글이나 음성을 인

식하고 이해하는 프로그램을 

제작한다. 기존 지식을 기계에 

학습시켜 기계가 사람 대신 작

업을 수행하게 하는 기술 개발

한다. 자기 학습이 가능한 로

봇 등을 개발하여 더욱 정확한 

프로그램 개발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 카

카오톡 등의 빠른 확산효과’가 

있는 SNS 채널 전문 마케터. 

디지털 마케터는 웹사이트 기

획과 관리, SNS를 통한 고객들

과의 소통, 온라인 혹은 온/오

프라인을 연계한 각종 캠페인 

기획 및 운영을 한다.

7. 번역가 8.빅데이터전문가
9.웹 및 

멀티미디어기획자

의사소통이 정확하고 자연스럽

게 이루어지도록 특정 언어로 

작성된 문서를 다른 언어로 옮

기는 일을 전문적으로 수행한

다. 상대 국가의 다양한 문화

적 배경을 알고 있어야 하며 

각 나라 언어의 다양한 표현법

을 알아야한다.

분석할 빅데이터 자원을 수집

한다. 대용량의 데이터를 처리

하는 플랫폼을 활용하여 데이

터를 처리하고 분석한다. 빅데

이터와 관련된 새로운 기술, 

유행, 트렌드 등을 수시로 파

악한다

웹사이트를 기획하고 개발하는 

사람으로 웹기획자, 웹프로그

래머 등이 포함되며, 멀티미디

어 기획 및 개발자에는 애니메

이션기획자(애니메이션감독·디

렉터), 게임기획자 등이 포함된

다.



17

3차시 SNS를 통한 집단지성의 이해

반 번호 이름

생각 열기 집단지성과 SNS의 관계

중학교 1학년인 여름이는 초등학교 5학년 때 대전에서 서울로 전학을 왔다. 전학을 오기 

전 대전 친구들과 연락을 하고 싶은데 연락처가 없어서 만날 수 없다. 여름이가 대전 친

구들과 다시 연락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 다음 영상을 보고 문제해결 방법을 생각해보자. 

페이스북? 그게뭔데!? (~2:30)

https://www.youtube.com/watch?v=kKKff6kEPhg&list=PL_C852vcYfXzR8R_w2btYDHrvXXNqt2Ct&index=9

▶ 페이스북을 시작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 기존의 인맥 서비스와 페이스북은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 페이스북을 통해 할 수 있는 활동은 어떤 것이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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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 펼치기 [활동1] SNS의 활용 이유와 긍정적/부정적 측면 파악하기

▶ 다음 사진 속 SNS 채널 중 어떤 것을 더 선호하는가? 사진 속 SNS의 종류를 말해보자

▶ 다음 기사를 읽고 모둠별로 토의하여 질문에 대한 나 또는 모둠의 의견을 활동지에 적어

보자.

 - 각 1-1), 2-1), 3-1) 문항에 답을 적는다. 

 - 기사에서 나온 답 이외의 내용을 적는다.

▶ [활동1]에서 모둠별로 작성한 문제의 답을 발표해보자. 다른 모둠이 발표할 때 우리 모둠

의 내용과 비교해보고, 다른 내용이 나온다면 1-2), 2-2), 3-2) 문항에 추가로 적어보자.

<활동기사>

(중간생략)

청소년 선호 SNS, 페이스북 67%…좋아하는 연예인 일상 볼 수 있어

가장 선호하는 SNS 채널로는 과반수가 넘는 약 67.1%의 학생들이 ‘페이스북’을 선택했

으며 ‘기타(24.4%), ‘인스타그램(7%)’가 뒤를 이었다. 

SNS 채널을 주기적으로 방문한다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총 몇 개의 SNS 채널에서 활

동을 하고 있는지 물었을 때 10명 중 6명의 학생들이 3개 이상의 채널에서 활동하고 있

다고 답했으며, 10명 중 3명이 하루에 3시간 이상 SNS 채널을 이용한다고 응답했다. 

SNS 채널을 활용하는 이유로는 4440명의 학생들 중 절반 이상인 약 57.8%가 ‘좋아하는 

연예인이나 아이돌의 일상, 생각 등을 알 수 있다’고 답했다. 또한 ‘친구 또는 주변 지인

과 원활히 소통할 수 있다(29.3%)’, ‘여러 가지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7.8%)’ 등을 

SNS 활용 이유로 들어 청소년 일상 속에 SNS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또한 SNS의 긍정적인 영향을 묻는 질문에 약 69%의 학생들이 ‘흥미 있는 콘텐츠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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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 SNS를 활용하는 이유는?

1. 좋아하는 연예인이나 아이돌의 일상, 생각 등을 알 수 있다.

친구 또는 주변 지인과 원활히 소통할 수 있다.

2. 친구 또는 주변 지인과 원활히 소통할 수 있다

3. 여러 가지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1-1) 모둠에서 생각하는 SNS를 활용하는 이유를 1가지 이상 적으시오.

1-2) 다른 모둠 의견을 1개 이상 적으시오.

한 빠른 접근’이 가능해서 좋다고 답했으며, ‘유명인들의 긍정적인 캠페인 활동으로 인한 

참여 독려(17.3%)’ 등이 있다고 답했다.  

부정적인 영향으로는 ‘가짜뉴스, 유언비어 등 잘못된 정보의 확대 생산(31,8%)’, ‘자신이 

원하지 않는 타인에게 노출되는 개인정보(30.4%)’ ‘온라인상의 타인에 대한 인격 무시 및 

사생활 침해(22.9%)’ 등의 답변이 나오며 SNS의 문제점으로 늘 언급되는 점들을 짚어냈

다.

돈이 보이는 스페셜 뉴스 MoneyS 2018.07.21

http://moneys.mt.co.kr/news/mwView.php?no=2018072007558077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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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3) 청소년들이 뽑은 SNS의 부정적인 영향은?

1. 가짜뉴스, 유언비어 등 잘못된 정보의 확대 생산’ 

2. ‘자신이 원하지 않는 타인에게 노출되는 개인정보’ 

3. ‘온라인상의 타인에 대한 인격 무시 및 사생활 침해

3-1) 모둠에서 생각하는 SNS의 부정적인 영향을 1가지 이상 적으시오.

3-2) 다른 모둠 의견을 1개 이상 적으시오.

질문2) 청소년들이 뽑은 SNS의 긍정적인 영향은?

1. 흥미 있는 콘텐츠에 대한 빠른 접근이 가능

2. 유명인들의 긍정적인 캠페인 활동으로 인한 참여 독려

2-1) 모둠에서 생각하는 SNS의 긍정적인 영향을 1가지 이상 적으시오

2-2) 다른 모둠 의견을 1개 이상 적으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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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 다지기 [활동2] 집단지성 체험을 통한 모둠별 발표 및 평가

▶ 다음 모둠별 발표내용을 들은 후 각 평가 내용에 가장 적합한 모둠을 평가하여 선정해보

자. 

 - 총 5문항에 대한 점수는 0점~5점까지 준다.

모둠번호 

평가영역
1모둠 2모둠 3모둠 4모둠 5모둠

1. 질문 1-1)에 대한 의견을 

다양하게 제시한 모둠은?

2. 질문 2-1)에 대한 의견을 

다양하게 제시한 모둠은?

3. 질문 3-1)에 대한 의견을 

다양하게 제시한 모둠은?

4. 발표 시 내용전달을 가장 잘 

한 모둠은?

5. 토의 시 의견 충돌이 적어 

의견협의가 가장 잘 된 모둠은?

총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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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시 평가 나와 우리 모둠 평가

평가방법 평가기준
평가 

상 중 하

자기평가

페이스북과 같은 SNS의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파악하고, 얘기할 수 있는가??

수업을 통해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설명할 수 

있는가?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는가?

동료평가

동료의 발표 내용은 내용을 알아듣기 쉽게 잘 

전달하였는가? 

모둠원들은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동하였는가?

수업평가
수업을 통해 SNS를 활용한 집단지성을 쉽게 이해할 수 

있었는가?



23

3차시 참고자료 SNS의 종류 

▶ 인스타그램(Instagram)

 ‘세상의 모든 순간을 포착하고 공유한다.’라는 슬로건으로 2010년 선보인 인스타그램은 

‘인스턴트 카메라(Instant camera)’와 ‘텔레그램’(Telegram)의 합성어로 사진과 동영상을 

공유하는 3세대 소셜 네트워크(SNS)이다. 2015년 월스트리트 저널은 인스타그램이 350

억 달러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2015년 사용자는 4억 2천명을 넘고 있다. 인

스타그램은 이용자 수뿐 아니라 하루 7천만 건 이상 업로드 되고 있다. 오프라인 관계를 

온라인으로 옮겨 놓은 싸이월드, 블로그와 같은 ‘1세대 SNS’, 불특정 다수로 관계를 확산

하는 트위터, 페이스북과 같은 ‘2세대 SNS’를 넘어 시각물 중심의 이용자 맞춤형 서비스

인 인스타그램, 핀터레스트 등은 ‘3세대 SNS’에 해당한다.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Instagram - 인스타그램 (지형 공간정보체계 용어사전, 2016. 1. 3., 구미

서관)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3478093&cid=58439&categoryId=58439

▶ 스냅챗(Snapchat)

이미지 소통에 익숙한 10대들을 겨냥해 사진을 쉽게 공유할 수 있도록 한 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가 일상화되면서 미국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앱이다. 2011

년 7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스탠퍼드대 학생이던 에반 스피겔과 바비 머피가 만들

었다. 사진을 전송하는 사람이 수신자의 사진 확인 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상대방에게 사진을 보내면서 10초 제한을 설정하면 10초 후 사진이 자동

으로 삭제되는 방식으로, 자기 파괴 앱(self destructing app) 기술이 활용되었다. 스냅챗

은 10대 중ㆍ고등학생들에게 선풍적인 인기를 얻고 있으며 페이스북이 대학생을 기반

으로 성장한 것에 빗대어 「제2의 페이스북」으로 불리고 있다.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스냅챗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943389&cid=43667&categoryId=43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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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시 참고자료 [활동1] 청소년 선호 SNS, 페이스북 67%…좋아하는 연예인 일상 볼 수 있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에 몰입하는 청소년이 늘어나면서 10대들에 대한 SNS의 영

향력 또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스마트학생복이 7월 4일부터 약 9일간 초·중·고교생 4505명을 대상으로 

SNS 이용 실태와 영향을 파악하는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평소 SNS 채널을 주기적으로 방문하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약 98.6%가 

‘이용한다’고 답하며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SNS를 주기적으로 이용하고 있음을 나타

냈다. 

가장 선호하는 SNS 채널로는 과반수가 넘는 약 67.1%의 학생들이 ‘페이스북’을 선택했

으며 ‘기타(24.4%), ‘인스타그램(7%)’가 뒤를 이었다. 

SNS 채널을 주기적으로 방문한다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총 몇 개의 SNS 채널에서 활

동을 하고 있는지 물었을 때 10명 중 6명의 학생들이 3개 이상의 채널에서 활동하고 

있다고 답했으며, 10명 중 3명이 하루에 3시간 이상 SNS 채널을 이용한다고 응답했다. 

SNS 채널을 활용하는 이유로는 4440명의 학생들 중 절반 이상인 약 57.8%가 ‘좋아하는 

연예인이나 아이돌의 일상, 생각 등을 알 수 있다’고 답했다. 또한 ‘친구 또는 주변 지인

과 원활히 소통할 수 있다(29.3%)’, ‘여러 가지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7.8%)’ 등을 

SNS 활용 이유로 들어 청소년 일상 속에 SNS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또한 SNS의 긍정적인 영향을 묻는 질문에 약 69%의 학생들이 ‘흥미 있는 콘텐츠에 대

한 빠른 접근’이 가능해서 좋다고 답했으며, ‘유명인들의 긍정적인 캠페인 활동으로 인

한 참여 독려(17.3%)’ 등이 있다고 답했다.  

부정적인 영향으로는 ‘가짜뉴스, 유언비어 등 잘못된 정보의 확대 생산(31,8%)’, ‘자신이 

원하지 않는 타인에게 노출되는 개인정보(30.4%)’ ‘온라인상의 타인에 대한 인격 무시 

및 사생활 침해(22.9%)’ 등의 답변이 나오며 SNS의 문제점으로 늘 언급되는 점들을 짚

어냈다.

이외에도 SNS로 인한 파급력이 컸던 사건들 중 가장 인상 깊은 사건을 묻는 질문에는 

‘다양한 인사들이 참여한 아이스버킷 챌린지(37.3%)’, ‘세월호 침몰 사건(29.2%)’, ‘대한민

국 미투 운동(25.8)’ 등이 인상 깊었다고 답해 사회적인 이슈에 꾸준한 관심을 보이고 

있음을 나타냈다.

출처 : 돈이 보이는 스케셜 뉴스 MoneyS 2018.07.21

http://moneys.mt.co.kr/news/mwView.php?no=2018072007558077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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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시 참고자료 "밴드로 범인 잡는다"…SNS의 집단지성 활약상

미아찾기 도와주는 등 지역민원·사건 해결사  

모바일 기반의 빠른 정보 확산이 강점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가 단순한 대화 도구

를 넘어 더 나은 지역사회를 만드는 집단 지성의 장으로 거듭나고 있다. SNS로 지역 주

민끼리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는가 하면 수사기관과 협력해 실종아동을 찾아주거나 범죄 

사건을 해결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하기도 한다.

30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 캠프모바일의 그룹형 SNS인 '밴드'(BAND)는 경

기도 지역에서 일종의 주민 공동체로서 구실을 하고 있다.

현재 경기지방경찰청 내 녹색어머니회, 모범운전자회 등 다양한 협력 단체들이 1천200여

개의 밴드를 개설해 활동 중이다. 참여하는 주민 수는 6만여명에 이른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협력단체의 밴드를 이용해 해결한 민원이나 사건은 개설 시작 6개월 만에 3천여건

을 훌쩍 넘어섰다. 간단한 민원 해결부터 절도·상해 피의자 검거, 실종 신고 처리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이달 5일 이천 부발파출소 밴드에 길을 잃고 헤매는 미아의 사진 한 장이 올라왔다. 지

나다가 아이를 우연히 발견한 마을 이장이 찍은 것이었다. 게시글을 확인한 경찰이 곧바

로 출동해 아이를 보호하는 동안 밴드 사진에서 아이를 알아본 한 주민이 부모에게 연

락했다. 아이는 3시간 만에 무사히 부모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올해 3월에는 평택에서 장을 보고 귀가하는 주부의 집에 뒤따라 들어가 칼로 위협하고 

금품을 빼앗은 강도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CCTV에 찍힌 범인의 모습을 밴드에 공유

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밴드 게시글을 확인한 모범운전자 회원이 전날 자신의 집 문을 

두드리고 도망간 사람과 동일인이라며 파출소에 연락했다. 경찰은 이 정보를 활용해 범

인을 검거할 수 있었다.

남양주에 사는 한 주민은 집 앞 삼거리 교차로에 있는 신호등이 나뭇가지에 가린 탓에 

잘 보이지 않아 몇 번이나 사고를 당할 뻔했다. 아이들이 자주 다니는 길이라 더욱 위험

하다고 생각한 그는 동네 파출소 밴드에 교차로 사진을 올렸고, 이 글을 본 경찰은 당일 

나뭇가지를 제거했다. 주민들은 밴드를 이용하면 손쉽게 정보를 공유할 수 있고, 이 정

보가 빠르게 퍼져 사건 해결이나 민원 처리가 신속하게 이뤄지는 것에 만족도가 높다. 

이는 해결 주체인 경찰도 마찬가지다.

경기지방경찰청 관계자는 "밴드를 이용해 생활 속 작은 민원이나 외딴곳에서 벌어지는 

사건도 속속들이 알아내 해결할 수 있게 됐다"며 "지역 주민의 생활 안정과 치안 강화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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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캠프모바일과 경기청은 더 많은 주민이 안정적으로 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업무

협약을 했다. 캠프모바일 관계자는 "경찰이 밴드를 더욱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도

록 통계 관리 등의 기능을 새롭게 개발해 적용할 예정"이라며 "지역 주민들이 밴드로 더

욱 가깝게 소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페이스북이 경찰과 실종 아동 찾기 활동을 위해 손잡은 것도 유사한 사례다. 페이스북은 

지난달 경찰청과 실종경보를 공유하기로 협약하고 아동 실종 장소 인근 페이스북 사용

자에게 실종아동의 정보를 알려주는 서비스를 시작했다.

경찰의 실종경보가 발령되면 실종 장소 인근 페이스북 사용자의 뉴스피드에 실종 아동

의 사진, 이름과 신상정보, 발생개요 등이 노출되는 방식이다.

페이스북의 국내 월간 이용자는 1천500만명, 일간 이용자는 980만명에 달한다. 이처럼 

접속이 활발한 페이스북 뉴스피드에 실종 아동의 정보를 알리면 시민 제보도 더욱 적극

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 올 1월부터 페이스북 위치기반 실종경보가 시행된 

미국에서는 4월에 이 실종경보를 통해 11살 여자아이를 찾은 사례가 있다.

출처: 연합뉴스 2015.08.30

https://www.yna.co.kr/view/AKR2015082814640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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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시 참고자료
[아이티 대지진 참사] 참상 알린 일등공신은 트위터… 美적십자·IT업체 

기부·모금에도 활용

아이티(Haiti) 참상을 알리는 숨은 조력자는 아이티(IT)였다.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와 휴대전화가 아이티 지진 피해 상황을 전 세계에 알리고 구호품, 

기금을 모으는 활동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 중 눈에 띄는 건 아이티 출신의 뮤

지션이자 음반제작자인 와이클리프 진(37)이 만든 자선단체 옐레(Yele)의 활동이다. 이 단

체는 트위터와 휴대전화 단문메시지로 모금활동에 나섰다. 휴대전화로 501501을 눌러 

‘Yele’ 단어를 보내면 자동으로 사용자 계좌에서 5달러를 기부하게 된다. 홍보 수단으로 

트위터를 활용했다. 

미국적십자사도 트위터 계정에 ‘90999번 아이티 접속하면 10달러를 기부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남겼고 이 글은 트위터 이용자 사이에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미국 백악관 트

위터도 적십자에 기부할 것을 요청했고, 국무부도 블로그를 통해 기부를 권유했다.

미국 최대의 정보통신업체인 버라이존과 티모바일, 스프린트 등도 진과 미 적십자사에서 

펼치는 단문메시지 모금활동에 동참했다. 이들은 단문메시지 요금을 받지 않고 있다.

트위터 공동창업자 비즈 스톤은 MSNBC와의 인터뷰에서 “모바일 기부는 간단하면서도 

도움을 줄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아이티 상황을 전 세계에 실시간 알린 것도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였다. 언론

이 접근하기도 전에 현장에서 지진을 겪은 사람들이 자신의 경험과 사진을 소셜미디어

에 올렸다. ABC 방송은 지진이 아이티를 강타한 후 외부에 전한 것은 전문 사진가나 언

론인이 아니었다. 자신들의 세상이 무너지는 것을 직접 목격해 소셜미디어에 올린 바로 

현지 사람들이었다고 설명했다.

할리우드 스타들은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다. 미 연예주간지 피플닷컴은 브래드 피트와 

안젤리나 졸리 커플이 100만 달러(약 11억원)를 기부했다고 보도했다. 

출처 : 국민일보 2010.01.14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03166171



28

3차시 참고자료 `집단지성`으로 막는 해킹… 지급액 36% 증가

기업들이 갈수록 고도화되는 사이버 해킹 공격을 막기 위해 '집단지성'의 힘을 빌리고 

있다. '보안 구멍'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페이스북도 해커들의 집단지성이라 할 수 있는 '

버그바운티'로 문제 해결을 시도하고 있다.  

25일 보안 전문가 커뮤니티 버그크라우드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세계적으로 버그바운티

를 통해 보고 된 보안 취약점 수는 전년 대비 21% 증가했으며 전체 버그 수당 지급액

도 3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버그바운티란 기업이 공식적으로 공지한 자사 서비스 및 제품을 해킹해 취약점을 찾은 

해커에게 거액의 상금을 주는 이벤트다. 해커들은 합법적으로 실력 향상을 하고 기업 입

장에서는 자체적으로 찾지 못하는 취약점을 찾아 만약의 사태에 대비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 있다. 

글로벌 SNS 업체인 페이스북은 지난주 새로운 버그바운티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페이스

북을 포함해 자회사인 인스타그램, 오큘러스 등을 대상으로 취약점 발견 시 최대 상금으

로 4만달러를 내걸었다. 타깃으로 한 사용자와 상호 작용이 필요한 보안 취약점의 경우

는 2만5000달러의 상금이 주어진다. 페이스북은 지난 2011년 버그바운티 제도를 도입한 

뒤 그동안 약 수백만 달러의 비용을 해커들에게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이렇게 새롭게 프로그램을 발표한 것은 최근 해킹과 개인정보 유출 사태 등으

로 신뢰도가 뚝 떨어졌기 때문이다. 

페이스북 뿐 아니라 구글, 마이크로소프트(MS), 인텔 등 세계 주요 IT 기업들도 주기적으

로 버그바운티를 공지하며 자사의 서비스와 플랫폼의 보안성을 고도화하고 있다. 폐쇄적 

문화를 통한 완벽성을 강조하던 애플도 지난 2016년부터 버그바운티를 실시하고 있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삼성전자, LG전자, 네이버 등 일부 대기업만이 자체 버그바운티 프로

그램을 만들어 운영해왔다. 최근에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운영 중인 'SW 신규 취

약점 신고포상제'에 참여하는 기업이 늘고 있는 추세다. 심지어 KISA는 KISA를 해킹하면 

1000만원의 상금을 주는 '핵 더 키사(Hack the KISA)'를 준비중 이다.  

보안업계 관계자는 "보안 체계를 사전에 완벽히 해도 해킹 기술의 발전으로 구멍은 반드

시 생길 수 밖에 없는 만큼, 단기간에 크지 않은 비용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버그

바운티 제도가 앞으로 더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디지털타임스 2018.11.25.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8112602101631041001&ref=na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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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시 참고자료 관련 직업 소개 : 소셜미디어전문가

▶ 온라인 망에서 대중과 소통하는 소셜 마케터

바야흐로 우리는 스마트한 시대를 살고 있다. 페이스북과 트위터를 비롯해 인스타그램, 

텀블러 같은 소셜네트워크(Social Network)의 전성기를 관통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점에

서 현재를‘ SNS(Social Networking Service) 시대’라고 정의해도 지나치지 않아 보인다.

사회관계망 속에서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타인에 대한 많은 정보에 둘러싸여 있다. 가

까운 친구, 지인의 소식 뿐 아니라, SNS가 주요 마케팅 수단이 되면서 기업의 각종 소식

과 정보를 접하는 통로가 되었다. 이제 많은 기업에서 소셜미디어(Social Media)를 주요 

홍보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 과거 TV, 라디오, 신문, 잡지 등 4대 매체가 홍보와 마케

팅의 주요 수단이었다면, 이제는 SNS 채널이 추가되었고, 4대 매체를 대체하는 엄청난 

영향력을 형성하고 있다.

일상생활에서도 SNS는 삶의 방식을 급격하게 변화시키고 있다.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

교통을 이용할 때, 하루 일과를 마치고 잠들기 전이나 약속 장소에 미리 도착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폰으로 SNS에 접속해 무수한 정보를 만나고 경험한다. 이런 변화 

속에서 소셜미디어를 운영하고 활용하는 직업이 등장한 것은 특별한 일이 아니다. 소셜

미디어 탄생 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직업, 빠르게 변하는 스마트한 세상에서 활동하는 이 

직업은 ‘소셜미디어전문가’라 불리는 온라인 소통 전문가의 역할을 한다. 

▶ 어떤 일을 하나요?

: 소셜미디어 속 마케팅 콘텐츠 생산·가공

 하루에도 몇 번씩 접하는 소셜미디어의 세계. 우리는 매일 손바닥 안의 작은 세상에서 

다양하고 무수한 정보를 만난다. 소셜미디어 속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소셜미디어전문가

는 소셜미디어 역할의 다양성만큼이나 그 영역이 다양하게 세분되고 있다.

 소셜미디어전문가의 주요 업무는 기업에서 운영하는 소셜미디어 계정을 운영하는 것이

다. 하지만 최근에는 마케팅 전반에 걸쳐 필요로 하는 콘텐츠를 생산하고 가공하는 일이 

중요해졌다. 고객의 성향을 분석해 얻은 소셜데이터를 분석해 경영진이 의사결정에 활용

하도록 데이터를 분석하는 전략기획 지원도 주요 업무가 되었다. 기업 내의 소셜미디어 

담당자는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 고객의견수렴, 고객관계관리(CRM),SNS 위기관리 및 모

니터링, 전략기획, 의사결정을 위한 증거데이터 확보, 소셜데이터 분석 등의 업무를 수행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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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영역의 확대 현상은 소셜미디어 역할의 다양성에서 나온다. 소셜미디어는 거의 실

시간으로 고객과 커뮤니케이션할 수 있기 때문에 고객의 반응을 즉각적으로 살펴보고 

제품기획이나 전략 등에 반영할 수 있다. 또 고객의 불만을 트위터 같은 매체로 접수해 

처리하거나 건의사항을 대화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고객입장에서는 친밀감을 

갖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온라인의 특성상 얼굴을 대면하지 않고 검색결과나 포스팅된 데이터를 중심으로 기업

의 이미지를 형성해 가기 때문에 기업이나 상품의 브랜드에 대한 관리 영역도 크게 대

두되는 업무영역이다. 때문에 소셜미디어전문가는 소셜미디어 상의 평판관리나 브랜드관

리를 분석하는 분야에서도 활동할 수 있다. 

▶ 이 직업의 현재와 미래는?

[해외 현황] 전문가로 좋은 대우를 받으며 활발히 활동

 소셜미디어의 대표주자 페이스북과 트위터는 기업에서 가장 많이 활용하는 서비스이다. 

그 중에서도 페이스북은 2003년 하버드대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처음 서비스되었고, 

2006년 일반인을 대상으로 확대되면서 폭발적인 성장세를 기록했다. 현재는 전 세계 

150개 국가에서 10억 명 이상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이러한 성장세를 배경으로 외국

의 기업에서는 2000년대 중반 이후 강화된 소셜미디어 서비스의 영향력을 실감하고 관

련 전문가들을 속속 영입해‘ 소셜미디어매니저(Social Media Manager)’라는 새로운 직업

군을 형성했다. 전문가로 인정받는 이들은 활발하게 활동하며 임금 면에서도 좋은 대우

를 받고 있다.

 미국에서는 많은 기업들이 소셜미디어전문가를 채용하고 있다. 소셜미디어 기업이 몰려

있는 캘리포니아주에서 이들의 평균 임금을 살펴보면, 2017년 기준연봉 10만 달러 수준

으로 일반적인 직업군에 비해 높은 편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셜미디어전문가를 양성하는 인증 교육과정은 대학 내에서 운영하는 코스와 일반 사

설과정 등이 있다.

가장 유명한 인증 교육과정은 Society3 Academy에서 운영하는 Social Media Academy

로, ‘소셜미디어전략가’인증과정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곳의 교육생은 주로 세계적인 기업

의 직원들과 정부 공무원들이며, 지금까지 약 35개국, 5천 명 이상의 교육생을 배출했다.

소셜미디어전문가의 활발한 활동은 기업의 사례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대표적인 사례

로, 델(Dell)사는 현재 35개 부문에서 100여명의 소셜미디어전문가가 33개 SNS계정과 9

개의 블로그를 운영하며, 트위터를 통해 전체 매출의 10% 정도인 650만 달러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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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현황] 

소셜미디어 담당자 채용 증가 국내 SNS의 폭발적 성장은 스마트폰 보급과 관련이 깊다. 

국내에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등 SNS가 처음 도입된 것은 2006년도 무렵이었고, 실제 급

격히 성장세를 이룬 것은 스마트폰이 보급되기 시작한 2009년도부터다. 2010년에만 700

만대 이상의 스마트폰이 보급되었고, 2017년 기준 국내 스마트폰 보급률은 인구의 74%

로 세계 5위 수준을 기록했다. 연령대로 보면 저연령층과 고연령층을 제외하면 주요 경

제인구의 90% 이상이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스마트 모바일 시장이 커지면서 SNS 또한 자연스럽게 높은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다. 

기업 입장에서는 많은 비용을 지불하지 않더라도 소셜미디어를 통해 손쉽게 고객의 반

응을 살필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기업에서도 SNS를 홍보마케팅 채널로 적극적

으로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직업적으로 소셜미디어전문가의 입지는 견고하지 

않은 상황이다.

 최근 들어, 기업들이 전략적으로 소셜미디어를 활용할 방안을 모색하면서 소셜미디어전

문가 채용을 늘리고 있다. 현재 삼성, 현대, LG, GS, SK 등 국내 대기업을 비롯해 금융권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소셜미디어 담당자들을 채용하고 있다. 구글 등 포털사이트에

서도 소셜마케터나 SNS전문가를 채용하는 검색 결과를 손쉽게 찾아볼 수 있다.

 소셜미디어전문가는 주로 기업 내 홍보 및 마케팅 부서에서 활동하며, 온라인 마케팅업

체에서 디지털 마케터로 활동하기도 한다.

▶ 어떻게 준비하나요?

: 커뮤니케이션 능력, SNS 운영 능력 필수

 소셜미디어전문가는 사람들과 의사소통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 사람들의 감성을 쉽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사람, 다양한 인간의 심리와 문화를 이해하는 사람에게 적합하

다.

 요구되는 자격증이 정해져 있거나 정해진 교육과정이 있는 것은 아니다. 대개 대학에서 

정보통신이나 미디어 홍보 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대기업이나 금융권 등 기업의 마케팅 

부서로 진출하는 경우가 많다.

 관련 전공으로는 광고, 홍보, 언론 분야나 정보통신 계통의 전공자가 유리하다. 하지만 

전공보다는 고객들이 반응하는 각종 이슈에 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갖

고 있어야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즉, 특정 학과를 전공해야 진출할 수 있는 것은 아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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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이나 기관의 입장을 대중에게 콘텐츠로 만들어 전달하려면 글쓰기, 이미지 편집 등

의 기본 지식을 알아야 한다. 여기에 올바른 맞춤법 숙지는 기본 중에 기본이다. 또 다

양한 시각과 관점을 갖고 잠재 고객에 대한 판단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심리학이나 인문

학적인 소양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대중과의 관계 유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해 SNS에 대한 계정 운영 능력이 필요하며, 이

벤트나 프로모션을 진행하려면 기본적인 프로그래밍 능력도 요구된다. 위기 대응을 위한 

통찰력도 중요하다. 

▶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할 전문인력 양성

 소셜미디어전문가는 마케팅 능력, SNS 모니터링 역량, 소셜데이터 분석 역량 등이 요구

된다. 현재는 기존 홍보와 마케팅 관련 담당자가 직무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 소셜미디어

를 공부하는 사례가 많은 편이다. 이처럼 소셜미디어를 기업의 홍보·마케팅 수단으로 주

로 활용하고 있으나, 소셜 빅데이터 분석, 인적자원 개발 등 다양한 분야로 영역이 확장

되고 있고 그 영향력도 증가하고 있어 전문인력 양성이 필요한 상황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前 미래창조과학부)는 소셜미디어와 관련된 연구를 비롯해 민간교육

기관과 협력하여 기업맞춤형 소셜미디어전문가 양성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민간의 

우수 소셜미디어전문가 육성과정에 대해 국가공인 민간자격을 부여하는 등 민간이 자발

적으로 소셜미디어전문가를 육성하고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고 있다. 

향후에는 마케팅, 위기관리 등 소셜미디어 활용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과정 신설을 지원

하는 등 전문성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어서 향후 일자리 창출과 기업경제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출처 : 워크넷

http://www.work.go.kr/consltJobCarpa/srch/newJob/futureNewJobDetail.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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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시 참고자료 관련 직업 소개 : 온라인평판관리자

▶ 어떤 일을 하나요?

 온라인평판관리사는 개인 또는 기업의 평판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일을 한다. 기업이

나 개인과 관련한 정보나 브랜드 등을 보호할 만한 사전대책 등을 세우고, 온라인 등에 

올라온 콘텐츠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해 악성 평판이 보였을 경우 이를 적극적으로 해

결한다. 예를 들어, 어떤 개인이나 기업과 관련한 이름을 검색했을 때 부정적 검색 결과

가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 긍정적인 웹사이트나 소셜미디어 프로필 등을 연동시켜 놓

거나 신뢰할 수 있는 웹사이트에 보도자료를 내고 포털사이트 검색어에서 좋은 평가로 

높은 순위를 얻게 한다.

 또 누군가가 올린 부정적인 평판 때문에 기업 이미지가 훼손된 경우 법적 조치도 취한

다. 최근에는 사람들의 이용도가 높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을 통해 특정 기업체가 좋

은 이미지를 구축하도록 긍정적인 내용의 홍보를 하기도 한다.

때로는 유명한 리뷰어나 파워블로거 등이 제품을 먼저 사용해보도록 무료로 제품을 제

공하기도 한다. 

▶ 어떻게 준비하나요?

 온라인평판관리사로 일하려면 기존에 언론이나 광고계 또는 기업체의 홍보 업무를 했

던 경험이 필요하다. 관련 분야에 대한 경험을 통해 감각을 익힌 후, 실력을 쌓은 다음 

전문적인 위기관리나 평판관리 등을 할 수 있다. 현재 온라인평판관리사를 양성하는 대

학의 특화된 학과는 없다. 기존 학과 중에서 홍보, 마케팅, 신문방송, 미디어 관련 학과를 

전공하면 업무를 수행하는데 도움이 된다. 이 일을 하려면 작은 사건으로 미래를 파악하

는 시각이 필요하다. 미디어에 대한 이해와 직관력, 호기심, 문제해결능력 등이 있으면 

좋다. 

▶ 이 직업의 현재와 미래는?

 온라인평판관리사는 기업 평판관리, 기업 이미지 관리, SNS 이미지 개선 관리, 위기관

리 및 홍보 관련 업체에서 활동한다. 아직은 평판관리를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가 많지 

않다. 기업평판, 기업 이미지 관리 등을 하는 업체에서 온라인 마케팅과 관련해 온라인 

평판관리 업무까지 특화해 진행하는 게 일반적이다. 과거에는 로펌이나 컨설팅회사, 회

계법인, PR회사 등이 자신의 독자영역을 중심으로 고객들의 위기관리를 도왔지만, 이제

는 위기관리 컨설팅이 독립적이며 융합적인 영역으로 변모하는 중이다. 예측할 수 없는 

다양한 위기 앞에 서있는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위기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고 소송 등에 

대비해 법무 인력을 늘리는 분위기여서 대기업 위주로 이 분야의 인력 수요도 늘 것으

로 보인다. 얼마 전, 10대 기업들이 트위터, 페이스북 등 소셜네크워크서비스를 담당하는 

부서 인력을 대폭 늘렸는데, 이는 그만큼 기업 차원에서 기업의 이미지나 평판에 관심을 

쏟고 있다는 뜻이다. 최근에는 로펌들이 노사문제나 언론 대응과 관련해 기업에 컨설팅

을 요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전문 업체들이 늘어나면 이 업체에 소속돼 활동하는 인

력 수요도 늘 것으로 보인다. 

출처 : 워크넷

https://www.work.go.kr/consltJobCarpa/srch/jobInfoSrch/expSpecialDetail.do?abnJobdptLrclId=B001

&abnJobdptSmclId=10003&jobClc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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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시 SNS 사이버폭력과 윤리문제

▶ 다음 영상을 보고 우리 주변에 실제 일어나고 있는 일인지 알아보자.

사이버에서도 따돌림, SNS로 옮겨 간 학교폭력(1:38)

▶ 우리 주변에 뉴스 영상과 같은 일을 겪었거나 본 경험이 있는가? 뉴스에서는 피해를 최

소화하기 위해 어떻게 얘기했는지 적어보자.

생각 열기 SNS로 옮겨간 학교폭력

반 번호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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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 펼치기 [활동1] 사이버 보안 관련 직업을 통한 문제해결 방안 제시하기  

▶ 다음은 SNS와 관련된 직업들이다. 직업이 하는 일을 보고, 3가지 이상의 직업을 선택하

여 그 해결방안을 제시해보자. 또한 3가지 이상의 직업을 합친 새로운 직업을 창직 해보

자

1.SNS분석가 2.온라인평판관리사 3.소셜미디어전문가

SNS상의 빅데이터를 분석해 

기업은 자사나 자사의 서비

스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어

떻게 생각하는지 알고 싶어 

하고 만약에 자사의 이미지

를 좋게 하거나 고객의 만

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

이 있다면 이를 적용한다.

개인 또는 기업의 평판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일을 

한다. 기업이나 개인과 관련

한 정보나 브랜드 등을 보

호할 만한 사전대책 등을 

세우고, 온라인 등에 올라온 

콘텐츠를 정기적으로 모니

터링해 악성 평판이 보였을 

경우 이를 적극적으로 해결

한다.

 주요 업무는 기업에서 운

영하는 소셜미디어 계정을 

운영하는 것. 고객의 성향을 

분석해 얻은 소셜데이터를 

분석해 경영진이 의사결정

에 활용하도록 데이터를 분

석하는 전략기획 지원도 주

요 업무가 되었다.

4.데이터마이너 5. SNS마케터 6.사이버포렌식전문가

데이터마이너는 데이터를 

원하는 형태로 바꾸고 분석

해서 필요한 정보를 찾는다. 

분석을 통해 데이터에 오류

가 있지는 않은지 알아내기

도 한다.

SNS마케터는 블로그, 페이

스북, 트위터 등 SNS 채널

을 활용해 상품을 홍보하고 

판매활동을 지원한다. 홍보

해야하는 상품에 맞는 계층

(성, 연령, 직업군 등) 및 

SNS 채널을 확정하고 마케

팅 기획을 세워 이를 집행

하는 일을 한다.

디지털, 사이버 증거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수집 절차

에 따라 시스템, 하드웨어, 

모바일 등 증거대상 자료를 

수집, 확보하고 분석툴을 활

용하여 자료를 복구하거나 

분석하여 증거분석서를 작

성한다. 

7. 네트워크관리자 8.빅데이터전문가 9.사이버평판관리자

클라이언트, 서버, 인터넷 

및 인트라넷 형태의 전산망 

관련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

어 자원을 관리하고 운영한

다. 

사람들의 행동 패턴 또는 

시장의 경제상황 등을 예측

하며 데이터 속에 함축된 

트렌드나 인사이트를 도출

하고 이로부터 새로운 부가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대량

의 빅데이터를 관리하고 분

석한다. 

사이버평판관리자는 주로 

온라인에서 활동한다. 주 업

무는 인터넷에 떠도는 악성 

댓글을 적절히 관리하는 것

으로, 개인이나 기업과 관련

한 인터넷상의 평판을 모니

터링하고 악성 내용을 해결

한다. 또한 평판과 관련된 

의견을 청취하거나, 조기경

고 신호를 감지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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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빈칸을 모둠별로 토의하여 작성해 보자.

1. 선택한 직업

2. 선택한 직업을 통한 문제해결 방안(스토리텔링)

3. 선택한 직업을 통해 새롭게 나올 수 있는 직업명을 만들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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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 다지기 [활동2] 베스트 문제 해결 모둠 상주기

▶ 모둠별로 발표를 하고, 발표내용을 평가해 보자. 직업과 연계하여 문제해결 방안을 가장 

잘 제시한 모둠을 선정해보자.

1) 모둠별로 설정한 사이버수사의 스토리를 요약 발표한다.

2) 선택한 직업의 역할로 문제해결을 어떻게 하였는지 발표한다. (창직 포함)

- 각 발표 평가 요소는 각 10점씩 총 30점 만점이다.

평가

영역 

모둠 

직업

발표 평가 요소

직업 연계성

(10점)

문제해결 

가능성

(10점)

새로운 

직업명

(10점)

총점

(30점 

만점)

1

2

3

4

5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모둠 : (                ) 모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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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방법 평가기준
평가 

상 중 하

자기평가

SNS에서의 사이버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할 수 있었는가?

남들이 생각하지 못한 새로운 직업명을 제시하였는가?

동료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의견을 적극 수용하였는가?

동료평가

활동 시 모둠원과의 의견이 충돌하지 않았는가?

모둠원은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나의 의견을 수용

하였는가?

수업평가
수업을 통해 SNS 사이버 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직업들에 대해 알게 되었는가?

4차시 평가 나와 우리 모둠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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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시 참고자료 떼카·카톡감옥·방폭…교묘해지는 학교폭력

학생 스마트폰 보급률 높아져…SNS·인터넷 공간서 괴롭힘

단시간 확대·재생산 심각해 “문제해결 모두의 관심 필요”

최근 청주의 한 고등학교에 입학한 A(15) 군은 같이 기숙사 생활을 하는 친구 B(15) 군

이 흡연하는 모습을 봤다. A 군은 학교선배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해당 학교는 학교기

숙사 규정에 의해 B 군을 퇴사 조치했다.

문제는 이때부터였다. A 군이 학교에 고자질했다고 생각한 B 군은 자신의 친구들에게 

이 소식을 전했고 이들은 단체 대화방을 만들어 A 군을 계속 초대하는 등 속칭 ‘카톡감

옥’(욕설 등을 참지 못한 학생이 단체 대화방을 나가면 끊임없이 초대해 괴롭히는 행위)

을 만들어 ‘떼카’(단체 대화방에 특정인을 초대해, 집단으로 욕설하고 괴롭히는 행위)를 

가했다. 해당학교는 지난 12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었다.

학교폭력이 나날이 교묘해지고 지능적으로 변하고 있다. 특히 스마트폰 보급률이 높아지

면서 SNS와 인터넷 공간 등에서 발생하는 ‘사이버 학교 폭력’에 대한 예방과 대책이 필

요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메신저와 인터넷, SNS 등의 사이버 공간에서 특정 학생을 정신적으로 괴롭히는 '사

이버 불링(Cyber bullying)'이 새롭게 등장하고 있다.

‘사이버 불링’은 사이버상 즉 SNS, 카카오톡 등 스마트폰 메신저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해 상대를 지속해서 괴롭히는 행위를 뜻한다.

‘사이버 불링’은 앞서 나온 ‘떼카’와 ‘카톡감옥’, ‘방폭’(단체 대화방으로 초대한 뒤 모두 나

가버려 피해학생만 남겨 놓는 행위), ‘Wifi 셔틀’(스마트폰의 핫스팟 기능을 이용해 데이

터를 무제한으로 빼앗는 행위), ‘기프티콘 셔틀’(SNS이모티콘이나 현금 대신 쓸 수 있는 

기프티콘을 강제로 선물하게 해 빼앗는 행위) 등 종류가 다양하다.

사이버 폭력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기 때문에 피해학생이 기존의 학교폭력보다 더

욱 큰 정신적·정서적 피해를 받을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도내 한 청소년상담

센터 관계자는 “사이버 폭력은 인터넷을 통해 발생하기 때문에 익명성이 보장되고 파급

력 역시 크다”며 “시간과 공간의 제약도 없어 피해학생들은 24시간 내내 어디에 있어도 

괴롭힘당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SNS와 인터넷상에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신상 등을 노출하는 경우에는 단시간 확

대·재생산돼 학생에게 더 큰 정신적 피해를 가져다준다.”며 “갈수록 사이버폭력은 저연령

화되는 등 심각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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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해결을 위해서는 단순히 개인과 특정집단만의 노력이 아닌, 모두의 관심 도움이 필

요하다는 목소리다.

김남진 청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사이버폭력에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말리지 않은 것

은 암묵적으로 가해를 한 것과 다름없다”며 “선생님은 현장에서 아이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하고 학부모는 아이들의 교우관계 등 학생들의 생활에 관심을 가져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이버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 지자체, 학부모, 선생님들의 지도

와 또래 친구들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출처 : 충청투데이 2018.04.24

http://www.cc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13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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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시 참고자료 인스타그램 “청소년 유튜브‧SNS 활용한 신종 왕따 막겠다”

글로벌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스타그램이 자사 서비스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주요 

대책을 소개하고, 한국 이용자의 온‧오프라인 인간관계를 강화하는 플랫폼이 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인스타그램은 19일 서울 역삼동 소재 페이스북코리아 본사에서 ‘부모님을 위한 자녀의 

안전한 인스타그램 사용 가이드(이하 부모님 가이드)’ 출시 간담회를 열고, 인스타그램 

플래폼의 다양한 안전 기능을 소개했다. 

인스타그램은 사진과 동영상 등 콘텐츠를 공유하는 글로벌 커뮤니티 서비스다. 가입된 

계정은 10억개이며, 일평균 이용 계정은 5억개에 달한다. 다만 14세 미만 어린이는 가입

이 제한된다. 

현재 청소년들은 태어날 때부터 스마트폰과 SNS, 유튜브 등을 접해 디지털 기술에 친숙

하다. 반면 유튜브로 친구를 비방하는 영상을 만들어 공유하거나, SNS에 집단 악성 댓글

을 게시하는 등 신종 괴롭힘이 발생하는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 또한 각종 불법 촬영 

동영상(몰래카메라) 등이 무분별하게 공유되는 등의 사회적 문제도 대두되고 있다. 인스

타그램은 청소년의 디지털 기기, 서비스 사용 행동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불가능

하다고 보고, 현명하게 이용하는 방안을 교육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봤다. 

헬레나 러치 인스타그램 아태지역 정책 총괄은 “인스타그램을 안전하고 친절한 커뮤니티

로 만드는게 우리의 핵심 목표”라며 “이번 가이드에 유해콘텐츠를 방지하고 서로 존중하

는 커뮤니티를 만들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인스타그램은 다른사람이 나를 태그한 것을 삭제할 수 있고, 부적절한 댓글 등은 

신고할 수 있다. 특정인을 차단하는 기능도 담고 있다.”며 “부모는 자녀와 이런 댓글들이 

어떤 문제를 담고 있고, 왜 삭제해야 하는지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고 덧

붙였다. 

인스타그램은 최근 도입한 사용시간 제한 기능도 소개했다. 인스타그램 이용자들은 지난 

6일간 얼마나 오랜 시간 머물렀는지 통계로 볼 수 있다. 이용 시간을 미리 정해놓을 수

도 있다. 설정한 시간이 지나면 사용 시간이 지났다는 팝업창이 뜬다. 자제력 없는 이용

을 막기 위해 자발적으로 도입한 조치다.

헬레나 러치 총괄은 “시간 관리 툴을 도입한 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페이스북

에도 곧 도입될 것”이라며 “부모들이 자녀의 인스타그램 사용에 더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다”고 말했다.

출처 : 아주경제 2018.09.19

https://www.ajunews.com/view/20180919122033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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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시 참고자료 관련 직업 소개 : 사이버평판관리자

▶ 어떤 일을 하나요?

온라인에서 활동하는 막강 조력자

사이버평판관리자는 주로 온라인에서 활동한다. 주 업무는 인터넷에 떠도는 악성 댓글을 

적절히 관리하는 것으로, 개인이나 기업과 관련한 인터넷상의 평판을 모니터링하고 악성 

내용을 해결한다. 또한 평판과 관련된 의견을 청취하거나, 조기경고 신호를 감지하기 위

한 자료를 수집한다.

이를 위해 사이버평판관리자는 우선 의뢰자에 대한 긍정적인 공식자료를 검색엔진을 통

해 검색한다. 긍정적 피드백을 더욱 강화해 부정적 검색 결과를 줄이기 위한 것이다. 구

체적으로 보면, 의사, 변호사, 최고경영자, 연예인, 정치인, 종교인 등의 개인을 대상으로 

온라인 매체에 우호적인 평판을 올려주거나 부정적인 기사, 댓글 평가들을 제거한다. 또 

레스토랑, 학원, 병원, 펜션, 인테리어업체, 렌터카업체 등 고객사 상품에 대한 부정확하

고 부정적인 평가를 검색해 새로운 댓글을 달고 좋은 평가를 유도한다.

큰 기업이나 브랜드를 대상으로 더 광범위한 작업을 수행하기도 한다. 이러한 작업에는 

좀 더 체계적이고도 조직적인 대응이 필요한데, 악성 내용을 커버하기 위해 긍정적 내용

의 웹사이트와 소셜미디어 프로필을 게시하고, 기업이나 브랜드의 존재를 홍보하는 한

편, 신뢰할 수 있는 웹사이트에 보도자료를 낸다. 누군가가 악의적인 내용을 올려 평판

을 깎고 의뢰인의 이미지를 훼손하면 법적 조치를 취하고, 좋은 평판을 위해 포털사이트

에서 높은 검색어 순위를 얻도록 돕기도 한다. 

▶ 이 직업의 현재와 미래는?

[해외 현황] 평판관리 전문 기업에서 활동

사이버평판관리자는 2007년경 미국에서 처음 등장했다.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급속한 보

급으로 개인의 SNS 활동이 활발해지고 인터넷 노출이 잦아지면서, 기업의 이미지와 개

인의 프라이버시를 지키기 위한 적극적인 대처 방안이 필요해졌다. 이로 인해 자연적으

로 사이버 평판을 관리해주는 전문가에 대한 수요가 발생하게 된 것이다.

유럽연합은 기존의 개인정보 보호 준칙의 해석을 통해 온라인 검색결과에 대한 삭제를 

법적으로 인정하는 ‘잊혀질 권리’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대다수 종사

자들이 레퓨테이션 매니지먼트, 레퓨테이션 디펜더, Done! SEO 등과 같은 평판관리 전

문기업에서 일하며, 수십 개의 업체가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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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교재는 2018년도 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과학창의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성과물임”

  -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Korea Foundation for the Advancement of Science and      

Creativity(KOFAC) grant funded by the Korea government(MOE)"

이처럼 인터넷평판 복구 서비스 사업이 주목받고 있으며, 이를 전문적으로 관리해주는 

평판관리전문가가 유망직종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 서비스 비용은 시간과 노력에 따라 4

천~3만 달러까지 다양하고, 약 30달러 정도의 금액으로 비방 글만 삭제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한다. 

[국내 현황] 필요성에 공감하는 사람들 증가

온라인 평판이란 사람들이 인터넷에 남긴 흔적을 통해 사람, 회사, 브랜드에 대해 갖게 

되는 인식이다. 최근 네이버, 다음과 같은 포털 사이트 외에도 페이스북, 트위터를 비롯

한 SNS의 사용이 확대되면서 SNS를 통해 형성되는 온라인 평판의 영향력도 매우 커졌

다. 이제 사람들은 상품 구매 전에 온라인상의 평판을 검색하고 결정하며, 입사지원 전

에 기업의 온라인 평판을 검색하는 일도 일반화되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상품, 서비

스, 기업 이미지, 대표이사 등에 대한 온라인 평판의 중요성을 절감하게 되었다. 즉, 단 

몇 초 만에 수십 년간 쌓아온 명성과 평판이 무너지기도 하고, 단 한 줄의 댓글에 의해 

기업의 영업활동이 심각하게 타격을 입는 사례를 보면서 사람과 회사 브랜드의 온라인 

평판을 모니터링하고 적극적으로 관리해주는 사이버평판관리자의 필요성을 공감하게 되

었다. 우리나라는 2~3년 전부터 수요가 발생해 평판관리에 대한 전문기업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국내에서의 평판관리는 기업에서 자체적으로 수행하거나 홍보대행사에 위탁하

여 왔으나, 이제는 온라인 평판관리 전문기업이 점점 인지도를 높여가고 있다. 아직까지

는 사이버 평판관리자라는 직업이 자리를 잡았다고 보기 힘들지만, 수요가 늘면서 곧 정

착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출처 : 워크넷

https://www.work.go.kr/consltJobCarpa/srch/newJob/futureNewJobDetail.do?board_no=100&write_

no=10029


